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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는 예비사서들이 도서관실습 교육과정 중 겪은 개인적 경험을 기술하되, 실습 과정 전반에 걸친 내용과 

이를 둘러싼 내․외적인 정황과 환경적인 요인들을 분석하여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A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학생 중 도서관실습 교육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를 실시하여 실습과정 중에 경험한 모든 

일상과 그 의미들을 구체적으로 구술하도록 하였다. 구술된 내용을 모두 녹취하여 전사하고 이를 Giorgi의 

기술적 현상학 방법을 적용하여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도서관실습 교육참여자들의 경험 내용은 크게 5가지 

구성요소와 17개의 하위 구성요소로 분석되었다. 그 경험의 구성요소로는 ‘도서관 및 사서에 대한 인식형성 

과정’, ‘진로 설계의 구체화 과정과 도전’, ‘실습 전 준비과정 중 경험한 도전과 성장’, ‘실습 과정 중 경험한 도전과 

성장’ 그리고 ‘실습 후 경험과 평가’로 요약되었다. 이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도서관실습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후속연구를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prospective librarians’ library practicum experiences 

by using Giorgi’s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method.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the participants of the library practicum in the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t the A university. Following Giorgi’s four ways 

of phenomenological description, the study analyzed the collected data from in-depth interviews 

with the participants. Prospective librarians’ library practicum experiences were able to analyze 

as five significant themes and seventeen sub-categories of the themes. The five main themes 

are as followings: ‘formulating perception of libraries and librarians’, ‘formulating career design 

through self-development and challenges’, ‘growth and challenges in preparing the library 

practicum’, ‘growth and challenges in the middle of library practicum’ and ‘experiences after the 

library practicum and the evaluation.’ On the basis of the findings, the study suggested alternative 

programs of library practicum and the directions for performing the programs effectively and 

effici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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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서관실습(library practicum)’ 교육은 문

헌정보학 학생들이 대학에서 배운 이론적 내용

을 도서관 및 정보센터라는 현장에 적용해 봄

으로써, 사서 및 정보전문가의 역할과 실무를 

이해하고 실천적 수행능력을 기르게 하는 과정

이다. 특히 도서관이라는 배타적인 직업 공간

을 두고서 그곳에서의 전문직 양성이라는 직업

교육에서 비롯된 근대적 문헌정보학 교육은 이

론교육만큼이나 현장 기반의 실무교육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아 왔다(김성준 2011a; 

이수영, 김유승 2012). 나아가 도서관실습 교육

은 장차 사서가 될 학생들에게 자아 인식 개발

을 돕고 정보 전문직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시

키며 사명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필수적인 교

과과정으로 여겨지고 있다(차성종 2015; 정종

기 2011). 이에 학계에서는 실습교육의 중요성

을 통감하여 이 과정을 선택과목이 아닌 필수과

목으로 선정할 뿐 아니라, 실습 과정 중 겪게 되

는 경험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도 

표준화된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할 것을 제안해 

왔다(곽동철 2011; 노영희 2005; 노동조 2009; 

노영희, 안인자, 최상기 2012; 차성종 2016). 

그러나, 도서관실습 교육과 관련한 이전 연

구들이 내실 있는 교육과정과 표준화된 지침을 

제시하기에는 구체적이고도 깊이있는 논의가 

부족했다는 것이 선행연구자들의 공통된 의견

이다. 특히, 도서관실습 교육과정 중에 겪게 되

는 다양한 경험은 향후 사서가 되었을 때의 사

고와 행위의 틀을 조성하는 데 주요 기저가 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경험 자체를 종합적이고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분석한 선행연구 또한 부족한 상황이다. 대부

분의 연구는 예비사서들이 도서관실습 교육과

정 중에 느끼는 만족과 불만을 중심으로 조사

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

언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어 왔으나(이수영, 

김유승 2012; 유사라 2012; 차성종 2015; 차성

종 2016; 박지영, 박성재 2017), 예비사서들의 

교육과정에서의 ‘경험’ 그 자체에 대해 종합적

으로 기술하여 이해한 연구는 현재 없다. 다만, 

사서교사를 위한 교육실습 경험만이 기술되고 

논의된 상황이다(권선영, 박장순 2014). 

이런 배경하에, 본 연구는 예비사서들이 도서

관실습을 수행하면서 겪게 되는 주관적 경험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Giorgi의 기

술적 현상학 방법을 채택하여(Giorgi 1970) 심

층적인 질적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특히 현

상학은 선입견이나 이론적 개념들의 방해를 받

지 않고 경험세계의 근처에 있는 본질을 밝힌

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이남

인 2005). 따라서 본 연구는 Giorgi의 기술적 

현상학 방법을 적용하여 예비사서들이 도서관

실습 교육의 모든 과정에서 경험한 내용을 총

체적으로 기술․분석하여 이해한 내용을 토대

로 실습교육 내용과 방법 그리고 환경 개선을 위

해 제언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도서관실습’ 교육과 

관련하여 같거나 유사한 의미를 다양한 용어들

로 혼용하고 있다. 이수영, 김유승(2012)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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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4년제 대학의 문헌정보학과에 개설된 실습

교육과 관련된 교과목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의미가 ‘실습교육’, ‘인턴십’, ‘도서관실습’, 

‘도서관정보센터실습’, ‘문헌정보학 인턴십’, ‘사

서실습’, ‘정보센터 현장 실습’, ‘사서 실무실습’ 

등으로 다양하게 명명되고 있음을 조사하였

다. 문헌정보학용어사전(문헌정보학용어사전 편

찬위원회 2010)에서는 이와 관련한 용어를 ‘도

서관실습’과 ‘실습과목’으로 지정하고, 도서관

실습(internship)은 “도서관이나 정보서비스 기

관에서 문헌정보학 과정의 이수에 요구되는 전

문 실습 과정으로 일정 기간 실습 후 평가하는 

교육과정”(97)으로, 실습과목(practicum)은 “이

론의 연구 및 학습을 기반으로 이에 대한 실제 

업무 및 서비스를 경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진 

교과과정의 한 과목”(216)으로 정의하고 있다. 

실습교육이 인턴십과정(internship) 혹은 현

장 실습프로그램(practicum)으로 명명될 때 

각각의 강조점과 의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

나, 문헌정보학 영역에서는 이 두 용어의 의미

에 큰 차이를 두지 않고 통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구본영(1983)은 국내 도서관실습 운

영실태를 조사하면서 미국의 도서관실습 교육

의 다양한 종류와 특성을 소개하고 이 다양한 

종류 중에서 국내에서는 어떤 형태로 도입되었

는지 소개하는 과정에서 관련 용어들의 의미에

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구분하였

다.1) 이 조사에 의하면 국내에서 주로 시행되고 

있는 실습교육은 현장실무(field projects)나 

인턴십(internship)이라는 개념보다는 ‘실습제

도(practicum)’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

음이 조사되었다. 즉, 도서관실습은 대부분 학

기 중 혹은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3-4주 동안 

도서관활동을 참관 또는 경험하는 형태를 취하

고 있는데, 국내 문헌정보학과에서 시행하고 있

는 교육이 바로 이 실습제도이고 이를 유사 용

어들로 달리 명명하고 있음이 조사되었다. 최근 

몇몇 선행연구에서 도서관실습이라는 용어 대

신에 인턴십의 개념을 문헌정보학과에서 적극

적으로 도입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 개

념은 현장 교육의 일종으로 실습제도이긴 하나 

별정직으로 임명되어 수당을 받는다는 점에서 

기존 실습제도와 차이가 있다(구본영 1983).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현장 실습 교

육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을 ‘도서관실습’ 

교육이라는 대표용어로 사용하고, 대학에서 배

운 이론교육을 바탕으로 현장실무를 경험하고 

익히기 위한 실무교육의 의미로 이해하고 별정

직을 임명받아 약간의 수당이라도 받는 인턴십

과 구분하여 이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권선

영, 구정화 2018).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도서관실습과 관

련한 선행연구들은 도서관실습 교육환경을 조

 1) 미국의 도서관실습의 종류로 ‘실습제도(practicum)’, ‘현장연구(field projects)’, ‘대학원과정의 인턴십(pre-master’s 

internship)’, ‘수련제도(trainee program)’가 있다. 구체적으로, ‘실습제도(practicum)’는 2주 혹은 5주동안 전시간 고

용되거나, 1주일에 약 10-12시간씩 1-2학기동안 현장업무를 경험시키는 제도로, ‘현장연구(field projects)’는 실습제

도에서 보다 큰 자율성과 책임을 가지고 특정한 업무달성에 초점을 주는 제도로, ‘인턴십(internship)’은 대학원 학위

과정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지키면서 약 7-12개월동안 전시간(full-time)으로 도서관에 근무해야 하는 제도로, 그리고 

‘수련제도(trainee program)’는 전문직보다는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학습에 필요한 업무보다는 도서관에 필요한 작업

을 수행하는 것으로 도서관에서 전시간제로 채용하는 제도로 이해될 수 있다(구본영 198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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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구본영 1983; 이수영, 김유승 2012), 도

서관실습 교육의 효과 및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들을 분

석한 연구(유사라 2012; 차성종 2015, 2016; 

박지영, 박성재 2017) 그리고 현 문헌정보학 교

과과정과 연결하여 도서관실습 교육이 나아가

야 할 방향을 제시한 연구(곽동철 2011; 노영

희 2005; 노동조 2009; 노영희, 안인자, 최상기 

2012; 차성종 2016)들이 주를 이루어 왔다. 연

구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문헌정보학 

학문 전체의 교육과정개편과 관련된 다양한 연

구가 수행되었지만 현장 실습 교육과정과 관련

해서는 내실 있는 실습교육 모델을 제시하거나 

표준화된 지침을 제언할 수 있을 만큼의 심층 

연구가 부족하므로 이 분야의 더 많은 그리고 

깊이 있는 연구가 수행되길 요청하고 있다. 특

히, 수요자 관점에서 문헌정보학과 전공 학생들

이 실습교육에서 경험하고 학습하는 과정 중 어

떤 요인들에 의해 큰 성과와 만족감을 경험하

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연구가 미

비했다는 반성이 있었다. 이에 실습생 즉 수요

자 중심의 만족도와 불만 사항을 종합하여 더욱 

표준화된 도서관실습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

고자 노력해 왔다. 나아가, 도서관실습 교육의 

효과와 만족감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실습교

육을 실습 전, 실습 중 그리고 실습 후 교육으로 

나누고 그중에서 실습전 교육인 ‘사전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

램을 개발과 운영에 관한 제언을 시도한 연구도 

있다(권선영, 구정화 2018). 이뿐 아니라, 이전 

연구가 주로 실습생(교육수요자) 중심으로 불

만 또는 만족도에만 기반하여 교육프로그램 개

발을 제언해 왔던 것에 대한 반성도 있었다. 이

에 실습생들을 지도하는 실습지도자 혹은 실무

자(사서)들 즉, 공급자 관점에서 경험과 의견을 

반영한 실습교육의 방향과 방법들을 제언한 연

구들도 있다(차성종 2017; 유사라 2014). 

다른 한편으로, 예비사서교사를 양성하기 위

한 실습 과정도 예비사서 연구와 같은 맥락에

서의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사서교사는 일

반 사서직 업무 이외에 ‘교사’로서의 업무도 같

이 담당해야 하는 직무적 특성을 반영하여 기

존 사서를 위한 교육과 다른 별도의 교육프로

그램을 개발해야 함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수행

되어 왔다(김성준 2011a; 김성준 2011b; 정종

기 2011; 권선영, 박장순 2014). 이들 연구는 실

습 과정 중 어떤 부분들이 가장 큰 만족 혹은 불

만 요소로 기인하는지 분석하고(김성준 2011a), 

이를 바탕으로 예비사서교사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언하였으며

(김성준 2011b), 실습교육 참가자들의 사고를 

증진하기 위한 실습일지 작성과 이를 위한 저널

링 기법을 소개하고, 저널피드백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운영할 것을 제언하였다(정종기 2011). 

또한, 예비사서교사가 실습 과정에서 겪는 경험

과 그 정황들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를 토대로 

실습교육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연구도 있었다

(권선영, 박장순 2014). 

이상의 선행연구 내용을 정리해 보면, 도서

관실습 교육 프로그램의 실태조사를 한 구본영

(1983)연구를 시작으로 관련 후속연구들이 진

행되어 왔지만,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미흡하다

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즉, 도서관실습 교육

의 중요성을 공감하여 이를 필수과목으로 선정

하고 그 교육내용과 방법에 내실을 기해야 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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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했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논의와 실례를 제

시하는 것에는 미흡했다. 또한, 이전 연구들은 

도서관실습 환경, 교육내용, 운영방식 그리고 

실습생들의 만족 혹은 불만족 사항 각각에 대

해 주로 설문지법을 통해 부분적인 요소들을 

세밀히 파악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쳤다. 그래

서 각 요소들의 한 단면에 대해서는 세밀하고

도 깊이 있는 분석과 논의가 있었는지 몰라도 

예비사서들의 실습교육 ‘경험 그 자체’를 종합

적으로 기술하고 그 경험의 전체 상황과 맥락들

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논의가 부족했

다. 도서관실습 교육은 다른 어떤 교육방법보다 

실습참여자가 현장에서 실제로 경험한 것을 통

해 교육적 성과가 얻어진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실습교육 과정 중의 모든 만족 혹은 불만족의 

요인이 상황적 맥락과 경험속에서 기인함을 인

정하고 경험 그 자체를 총체적으로 기술하고 

이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예비사서들의 도서관실습 교육

과정 중 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들과 그 경험이 

의미하는 본질과 맥락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

고 분석함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도서관실습 

교육과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현상학(phenomenology)은 살아있는 인간 경

험을 기술하는 철학이자 방법이며, 연구대상이 

되는 인간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통한 이해를 

요구한다. 현상학의 목적은 인간 본질에 대한 이

해이며 이를 위해 명상적인 사고과정을 그대로 기

술하되 그것을 통해 경험과 행동의 본질을 설명

하려는 데 있다(김분한 외 1999). 현상학적 질적 

연구방법에는 대표적으로 Coalizzi(1978), Giorgi 

(1970) 그리고 Van Kaam(1969)가 제시한 방

법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미국의 심리학자이며 

현상학적 기술 방법론을 보급한 Giorgi의 기술

적 현상학 방법을 본 연구의 분석 도구로 사용하

고자 한다. Giorgi의 기술적 현상학(descriptive 

phenomenology)은 인간의 의식 및 사고 속에 

드러난 현상의 본질을 기술하는 데 가장 충실

한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이는 다른 방법

들에 비해 더욱 체계적인 분석과정과 절차를 

밟아 나간다는 데서 과학적인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Giorgi는 연구대상이 되는 인간의 사고

과정을 계속해서 도출해 내는 ‘자유연상법(free 

variation)’을 통해 변화하는 의식 속에서도 불

변의 의식과 경험의 본질을 식별할 수 있다고 주

장한다(Giorgi and Giorgi 1999). 그러므로, 실

습참여자들이 교육과정 중에 겪은 무수한 경험

들에 대해 회상 또는 연상하는 과정을 종합적

이고도 상세히 기술하는 과정에서 대상의 주관

적 경험의 의미와 그 본질을 밝히는 데 가장 유

용한 도구라고 인정하여 이 현상학적 기술방법

을 본 연구의 기술방법이자 분석 도구로 체택하

였다. 

Giorgi의 기술적 현상학 분석방법을 간략히 

정리하면, “(1) 대상자의 언어 그대로 자신의 

경험을 표현한 본래의 의미 단위를 규명하고

(identifying natural meaning unit); (2) 대상

자의 경험을 나타내는 주제(theme)를 규명하

고; (3) 연구자의 언어로 주제를 구체화하여 대

상자의 경험이 대상자에게 의미하는 중심의미

(focal meaning)를 규명하여; (4) 연구자의 관

점에서 파악된 경험의 의미인 상황적 구조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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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하고(situated structural description); (5) 

경험의 의미인 일반적 구조적 기술을 만든다”

(김분한 외 2007, 1210-1211)이다. 이 현상학적 

기술분석법을 기본 틀(frame)로 삼고 본 연구

가 구체적으로 디자인한 연구 과정과 방법은 다

음과 같다. 

3.1 연구 문제 

본 연구는 도서관실습 참여자인 예비사서들

이 도서관실습 교육과정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를 살펴보고자 ‘사서를 미래의 직업으로 고려

하게 된 계기’, ‘실습교육 경험에 대한 인식’, ‘도

서관 및 사서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 질문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여 경험의 의미를 추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질문 두 

가지를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실습교육과 관

련된 경험들을 이해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이 겪은 실습교육 경험

은 무엇이고 그 현상의 내면에 자리한 의미는 

무엇인가?

둘째, 연구 참여자들이 겪은 경험 구조는 무

엇인가?

3.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A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학생들 중 도서관실습 교육참가자들을 대상으

로 눈덩이 표집법(snowball sampling)을 활용

하여 연구참여자들을 발굴하였다. 실습교육 참

가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목적을 상세히 설명하

고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 중에서 연구에 참가

한 이들이 추천하는 다른 학생들을 계속 접촉

하여 참여자를 발굴하고 선별하였다. 특히, 이

들 중 연구자와 비교적 관계 형성(rapport)이 

잘 되어 있으며 심리적, 정신적 변화 등 경험을 

언어적으로 풍성히 논의할 수 있는 대상자 중 

자원자에 한해서 표본을 선택하였다. 자원자 

중에서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9명의 참여

자를(남학생 4명, 여학생 5명) 대상으로 연구

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9명이라는 소수의 연구대상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한 것에는 질적 연구가 

추구하는 주목적인 소수의 표본을 대상으로 이

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이루기 위함도 있

지만, 모집된 표본에서 더 이상의 새로운 범주

의 정보와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포화

상태(saturation point)’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Schutt 2006, 312). 즉, 연구대상과 1:1 심층 

면담를 진행하는 동안 6번째 참여자와의 면담

과정중 이전 참여자들과 다르거나 새로운 범주

의 경험과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 자료수

집에 있어 포화상태가 이르렀음이 확인되었다. 

그 이후 7번째, 8번째 참여자들에게도 재차 그 

상태가 확인되어 9번째 참여자를 끝으로 참여

자 모집을 중단하였다. 

나아가,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여 연구참여자

들은 반드시 자원자들(voluntary participants)

만을 국한하였고, 이들에게서 ‘연구 참여 동의

서’를 받는 과정에서 동의서에는 심층 면접 시 

참여자의 비밀보장과 중도 철회권리를 언급하

였다. 또한 참여자의 동의하에 면담내용을 모

두 녹취한다는 것과 수집된 자료는 기술 부분

에서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모두 코드번

호로만 기재한다는 것과 특정 이름이나 지명도 

부호로 표기한다는 내용을 명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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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가 겪은 경험을 상세

하게 기술하는 심층 면담(in-depth interview)

을 통해 연구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먼

저 2018년 5월 21일 실습을 경험하였던 연구 

참여자 1명에 대해 약 1시간에 걸쳐 심층 면담

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심층 면담에서 

필요한 질문의 수정, 용어의 수정, 질문항목 순

서의 조정 등 보완과정을 거쳤다. 다음으로 2018

년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참여자와의 실제 

1:1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 면담 시 초기

에는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참여자와의 신뢰관

계를 구축하며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

런 다음 Patton(1990)의 여섯가지 질문 유형 

즉, ‘배경․인구통계학적 질문’, ‘경험․행동’, ‘의

견․가치’, ‘느낌․감정’, ‘지식․사실’, ‘감각적 

질문’을 참고하여 “본인의 삶에서 도서관은 어

떠한 의미가 있나요?”, “실습을 하러 가게 되었

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실습교육이 진

행되는 동안 어떠한 것을 경험하였나요?”, “실

습 진행 시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나요?”와 같

이 개방적이고 반구조적인 질문형식을 사용하

였다. 면담 횟수는 기본 1회로 진행하였으나 심

층 면담 이후 더 상세한 경험 내용을 기술할 것

으로 판단되는 참여자들의 경우 추가적인 면담

을 요청하여 진행하였다. 면담 시간은 평균 1시

간가량 소요되었다. 녹취한 면담내용은 모두 전

사(transcripts)하여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는데, 

이때 자료의 신뢰성을 위해 Silverman(2005)이 

제안한 데로 녹취한 내용을 연구참가자의 표현

양식 그대로 필사하였다.

3.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Giorgi의 기술적 현상학(de- 

scriptive phenomenology) 방법을 분석을 위

한 기본 틀(frame)로 삼되, 구체적으로 ‘전체 

인식하기’, ‘의미 단위 구분하기’, ‘학문적 용어

로 변형하기’, ‘변형된 의미 단위의 구조 통합’이

라는 4단계 분석방법을 시행하였다(Giorgi and 

Giorgi 1999; 이남인 2005). 

1단계(전체 인식하기): 진술된 내용을 파악

하기 위해 자유롭게 읽고 전반적인 느낌과 경

험의 윤곽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

구 참여자의 기술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음성자

료, 필사 자료를 반복하여 듣고 읽으면서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편견 없이 자유로운 상태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쳤다. 무엇보다 전체 맥

락을 인식하기 위해, 연구자는 현상학적 태도

(phenomenologic attitude)로 연구참여자의 입

장이 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경험이 표현된 의미를 주어진 맥락 그대로 이

해하고자 연구자의 편견과 전문지식을 배제하

는 판단중지적 태도(bracketing)를 취하였다.

2단계(의미 단위 구분하기): 연구 참여자의 

진술을 연구주제 현상에 중점을 두고 단어, 구, 

문장, 단락 각각의 의미를 분석하면서 그에 따

른 ‘의미 단위’로 구분하였다. 9명 연구참여자

의 심층 면담을 전사한 자료 중 연구와 직접 관

련이 없는 내용을 제외한 후 42쪽 분량의 관련 

내용만을 추려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491개의 

의미 단위를 작성할 수 있었다.

3단계(학문적 용어로 변형하기): 진술된 내

용은 일반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다양한 진술 

방법으로 표현되어 있어 애매하므로 이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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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하였다. 이는 연구자의 ‘반성(reflection)’과 ‘상

상적 변형(imaginative variation)’ 과정을 통해 

진술을 분명하게 하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 표

현을 다시 살펴보고 의미 단위의 맥락적 의미를 

살펴보면서 이를 학문적 표현으로 진술하는 연

구자의 능력이 요구된다. 다만, 학문적인 표현 

진술이 어려운 경우 상식적으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용어와 표현을 사용하였다. 

4단계(변형된 의미 단위의 구조통합): 3단계

의 변형된 의미 단위들을 유사한 것들끼리 분류하

고 주제범주를 찾아 그 ‘구성요소(constituent)’를 

재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예비사서의 교육실습

에 대한 경험의 구조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과

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5개의 구성요소와 17개

의 하위 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 구성요소를 

도출하는 과정에 대한 예시는 <표 1>과 같다. 

3.5 연구과정의 엄격성(rigorousness) 검토

질적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객관성을 담보한 

일반화의 확보와 이를 통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소수 특수 집단에 대한 깊은 이해에 있고 인간 경

주요 문장

(Significant Statement)

의미단위 구분

(Natural Meaning Unit)

하위구성요소

(Sub-constituent)

구성요소

(Constituent/

Main Theme)

“집에서 책을 많이 사 볼 형

편이 안되기도 했고, 집도 좁

고 해서 도서관에 자주 갔었

던 것 같아요. 조용한 분위기

도 좋아해서 도서관에서 정

말 시간을 많이 보냈고, 앞으

로 일하게 되면, 이런 곳에서 

일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았어

요.” (연구참여자 1)

집에서 책을 많이 사 볼 형편이 

안되기도 했음 / 집도 좁음 / 

집에 책이 많지 않음 / 학교에

는 책이 별로 없었음 / 그래서 

도서관에 자주 갔었음 / 조용

한 분위기를 좋아함 / 도서관

에서 정말 시간을 많이 보냄 / 

앞으로 일하게 되면, 이런 곳에

서 일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음

- 집안 경제사정이 좋지 

못했음 

- 도서관을 자주 방문하

고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경험을 갖게 됨

- 도서관 분위기에 호감

을 느낌

- 진로결정에 있어 도서

관에 대한 의미부여를 

부여받음

성장 과정에서의 도서

관 경험(A-1) 

도서관 및 사서에 

대한 인식형성 과

정(A)

“아무래도 제가 가장 좋아

했던 장소, 그러니까 도서관

이요. 이기도 했고, 취업도 

잘 안 된다고 하고, 배우는 

것도 도서관 관련된 거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요.” (연구

참여자 2)

아무래도 제가 가장 좋아했던 

장소 그러니까 도서관 / 취업

도 잘 안되다고 함 / 배우는 

것도 도서관 관련된 것임 / 괜

찮을 것 같음

- 도서관에 대한 호의적 

감정 

- 취업에 대한 걱정

- 대학 진학 및 전공 결정

진로 결정 과정에서의 

도서관 의미(A-2)

∙중심의미(Focal Meaning): 문헌정보학과로 진학을 결정하게 된 계기와 도서관 사서로 직업적 진로를 결심하게 된 요인으로 

성장 과정 중 경험한 도서관이 그 중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서관에 대한 경험은 빈도와 시간에서도 많을 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매우 호의적인 장소로 인식되었다. 이 경험적 요소가 만들어낸 도서관의 의미가 #1과 #2의 대학 진로 결정에 주요한 변수가 

되었다. 

∙상황적 구조적 기술(Situated Structural Description): 연구참여자#1은 성장 과정 중 경험한 경제적 빈곤이 도서관 이용을 

더욱 강화되는 요인이 되었다.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된 도서관은 정서적으로 매우 호의적이고 의미 

있는 물리적 공간이 되어 #1의 대학 및 진로 결정에도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2는 도서관 물리적 

공간에 대한 호의와 함께 청년취업률 저조라는 현 사회적 상황이 도서관과 관련된 학문인 문헌정보학을 선택하게 된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표 1> 구성요소 도출과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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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의 주관적 측면(상호주관성, intersubjectivity)

에 의의를 둔다(Patton 1990). 이렇게 양적 연

구와 다른 연구목적을 이루기 위한 연구 과정의 

‘엄격성(rigorousness)’ 또한, 양적 접근과는 다

른 잣대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Lincoln 

and Guba(1985)는 ‘진실성(trustworthiness)’ 

확인을 통해 질적 연구 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양적 연구에

서의 연구방법의 엄격성 즉 객관성(objectivity)

은 타당도(validity)와 신뢰도(reliability) 검

증을 통해 확보될 수 있듯이, 질적 연구라는 

다른 패러다임에서는 ‘진실성’이라는 잣대를 통

해 연구방법과 과정의 타당함이 증명되어야 

한다. 

질적 연구 과정의 진실성에 대한 평가 기준

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고 관점의 차이가 있

지만, 본 연구에서는 Lincoln and Guba(1985)

가 제시한 ‘사실적 가치(true value)’, ‘적용 가

능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

립성(neutrality)’이라는 네 가지 개념을 기본 

구성으로 삼았다. 이를 본 연구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고 재구성하여 연구 과정의 ‘진실성’ 확

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하였다.2) 

첫째, 사실적 가치(true value)를 확인하기 위

해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와 사전에 1:1

로 충분한 관계(rapport)를 쌓은 후, 1시간 이

상의 심층 면담을 거쳤고 부족한 내용에 대해

서는 추가 면담을 요청하여 연구대상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였다. 또한, 주 연구자 이

외에 다른 한 연구자가 이 연구 과정에 도우미

로 참여하였고, 연구대상의 모집부터 관찰과 면

담 그리고 자료 분석(코딩)에 이르는 전 과정에

서 정직한 연구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차 

확인하였다(peer debriefing). 특히, 자료 분석 

 2) 연구 과정의 ‘진실성(trustworthiness)’을 검증받기 위해서는 ‘사실적 가치(true value)’, ‘적용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첫째, ‘사실적 가치(true value)’는 양적 연구

의 내적 타당도(internal validity)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신뢰성(credibility)을 확인함으로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적용성(applicability)’은 양적 연구의 외적 타당도(external validity)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질적 연구에서는 ‘전

이성(transferability)’ 혹은 ‘적합성(fittingness)’을 확인함으로 검증할 수 있다. 셋째, ‘일관성(consistency)’은 

양적 개념의 신뢰도(reliability)의 개념으로 ‘감사 가능성(audibility)’ 확인으로, 넷째, ‘중립성(neutrality)’은 ‘확

증성(confirmity)’ 확인으로 검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사실적 가치의 개념인 ‘신뢰성(credibility)’ 확인은 연구 결과가 실제 구상하는 요인들에 의해 다

시 증명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는 장시간 연구대상을 관찰하거나 이들과 오랜 시간 깊은 대화를 통해 

현상의 이면과 맥락을 이해함으로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고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한 현상에 대해 한 연구자 

단독의 진행이 아니라 ‘동료 검색(peer debriefing)’ 혹은 ‘연구참여자들에 의한 검토(member checking)’를 통해 

정직한 연구진행과 논의가 있었는지 확인함으로 검증 가능하다. 둘째, 적용 가능성의 개념인 ‘적합성(fittingness)’ 

혹은 ‘전이성(transferability)’은 실재 현상과 연구 결과와의 유사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 연구참여자 집단에서 

발견된 결과가 다른 유사한 집단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다. 이것은 양적 접근의 외적 타당도(일

반화)검증과 매우 유사한 개념이지만, 다른 점은 연구결과가 일반화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이 소수 연구

참가자에게서 발견된 특이한 현상과 특성이 현실에서 그대로 실현가능한 지의 여부(feasibility)를 확인하는 작업

이다. 셋째, 일관성의 개념인 ‘감사 가능성(auditability)’은 동일한 조건의 반복연구로 같은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즉, 유사한 맥락과 조건에 적용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 결과는 모든 예비사서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 일반화는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동일

한 환경과 맥락 속에 동일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feasible)이 확인되어야 한다. 넷째, 중립성의 개념인 ‘확증성

(confirmity)’은 연구대상에 대한 선이해로 인해 연구자의 관점과 영향력이 자료수집 및 분석과정에 영향을 미치

지 않고 최소화되었음을 확인해야 한다(Baillie 2015; Billups 2014; Lincoln and Guba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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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주관적인 독단과 해석을 배제하고 객

관적인 범주 혹은 구성요소 도출과 도출과정에

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두 연

구자가 분석내용을 교차해서 재확인하였다. 주 

연구자가 먼저 코딩한 내용을 다른 연구자와 

공유하여 두 연구자가 동의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을 거듭해 최종 분석내용을 도출

하였다. 이후 분석과정은 두 연구자가 토론을 

통해 진행하였다. 

둘째, 적용 가능성(applicability) 검증을 위

해 연구참가자와의 심층 면담 이전에 폭넓은 선

행연구를 하여 연구참여자들과 유사한 집단을 

이해하였고, 어느 한 참여자와의 면담과정에서 

증언한 현상이 다른 면담자 자신들에게도 적용 

가능한 지 평가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여기서 

수집된 피드백을 바탕으로 다른 면담자와의 면

담 과정에서 동일한 질문을 추가하여 이 사실을 

거듭 확인하였다. 

셋째, 일관성(consistency) 기준을 충족시키

기 위해 두 연구자가 함께 자료 분석 결과를 교

차로 관찰하고 분석하였다. 1차 자료 분석이 끝

난 시점에서 다시 선행연구로 돌아가 선행연구

에서 나타난 결과와 본 연구결과 내용을 비교․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소수 표본집단을 통해 

나타난 연구 결과가 모든 예비사서들에게 일어

날 수 있는 현상이라 일반화할 수는 없다 하더

라도, 동일한 환경과 맥락 속에 동일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feasibility)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중립성(neutrality) 확보를 위해 

앞서 설명한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이 확립

될 수 있도록 모든 연구 과정과 절차 전체를 도식

화한 다음 체계적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자

의 선이해가 자료수집 및 분석과정에 개입되지 

않도록 판단중지 태도(bracketing)를 취하였고, 

연구자들 간의 확인과정(peer debriefing)을 통

해 이를 최소화하려 노력하였다. 

 4. 연구결과: 실습에 대한 경험의 
구성요소

예비사서들의 실습에 대한 경험은 5개의 구

성요소와 17개의 하위 구성요소로 분석할 수 

있었다. 예비사서들의 실습에 대한 경험의 구

성요소는 ‘도서관 및 사서에 대한 인식형성과

정’, ‘진로 설계의 구체화 과정과 도전’, ‘실습 전 

준비과정 중 경험한 도전과 성장’, ‘실습 과정 

중 경험한 도전과 성장’ 그리고 ‘실습 후 경험과 

평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세부내

용은 다음과 같다. 

4.1 도서관 및 사서에 대한 인식 형성과정(A)

연구 참여자들은 성장 과정 및 교육과정 속

에서 도서관에 대한 경험이 상당히 많았고 그 

경험이 매우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테면,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했다던가, 독후

감을 잘 써서 수상했거나, 부모나 친인척이 사

서였거나, 근처에 도서관이 있어 자주 이용했

던 등의 경험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런 경험은 

도서관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이 자신들에게 매

우 의미 있는 곳으로 각인되었다. 이것은 결국

은 자신이 도서관과 관련이 있는 전공을 선택

하고 결정하는데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이후의 대학 졸업 후 진로 선택

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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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성장 과정에서의 도서관 경험(A-1)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성장 과정에서 도서

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들의 성장 과정 속 도서관에 대한 경험에서 

도서관이란 공간은 ‘친숙함’, ‘편안함’과 같은 

이미지로 나타나 있었는데 이와 같은 이미지는 

차후 이들이 학과 전공을 선택하는 데 강한 요

인으로 작용되었다. 반면 이들의 성장 과정에

서의 사서와의 커뮤니케이션 경험 내지는 직접

적인 서비스를 받아 본 경험은 거의 없는 것으

로 나타나 사서의 어떤 특정 이미지나 전문적

인 직업인으로서의 가치 같은 영역들은 이들의 

전공 선택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

타났다. 도서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긍정

적인 의미를 형성하게 된 배경에는 사회․경제

적으로 열악한 환경과 개인적인 성격과 성향을 

그 요인으로 꼽았다.

집에서 책을 많이 사 볼 형편이 안되기도 했고, 

집도 좁고 해서 도서관에 자주 갔었던 것 같아요. 

조용한 분위기도 좋아해서 도서관에서 정말 시

간을 많이 보냈고, 앞으로 일하게 되면, 이런 

곳에서 일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았어요. (연구 

참여자 1)

 

4.1.2 전공 결정 과정에서의 도서관 의미

(A-2) 

연구 참여자 대부분은 문헌정보학 전공 결정

에는 크게 고민하거나 주저한 경험이 없었다. 

그것은 이들 대부분이 도서관에 대한 긍정적 

경험과 이미지를 갖고 있었고, 진학을 위한 교

사와의 상담과 주변 지인들의 전망과 취업에 

대해서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조언들이 진학 및 

전공 결정의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과 선택을 확신하게 된 상황적 배경

에는 개인적 경험이 도서관에 대한 긍정적 의

미를 형성했을 뿐 아니라, 도서관을 경험한 의

미 있는 주변 지인들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음

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대학 진로를 상담하는 

고등학교 교사들이 가진 도서관에 대한 이미지

가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 수 있는데, 

이들 교사가 가지고 있는 사서에 대한 이미지 

또는 도서관의 의미는 ‘책을 좋아하고 조용하

고 내성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일하기 적합한 

곳’이라는 인식 속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

었고, 그런 선생님들의 지도에 학생들은 순응

하며 진로를 결정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청년취업이 힘든 현실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향후 근무지가 비교적 미리 정해져 있는 직업

군을 가진 학과에 대한 선호로 이어져 진로 결

정에 주요한 요소로 작용했음이 확인되었다. 

아무래도 제가 가장 좋아했던 장소, 그러니까 

도서관이요. 이기도 했고, 취업도 잘 안 된다고 

하고, 배우는 것도 도서관 관련된 거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요. (연구 참여자 2)

사촌 누나가 도서관학과를 나왔는데요, 졸업하

고 바로 취업도 되고 그랬다고 하니까, 부모님도 

좋다고 하시고. (연구 참여자 3)

근데, 제가 좀 사람들 낯을 좀 가리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하고 진로 얘기하다가 보니까, 성

격하고 잘 맞을 것 같다고 추천해 주셨어요. (연

구 참여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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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진로 설계의 구체화 과정과 도전(B)

4.2.1 다양한 교과과정의 경험과 진로 설계에 

대한 혼선(B-1)

대부분 비록 명확하지는 않더라도 ‘도서관에

서 일하고 싶다’, ‘사서는 괜찮은 직업일 것 같

다’, ‘내 성격과 잘 맞는 직업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전공공부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막상 전

공 교과과정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도

서관업무 이외의 다양한 영역과 과정들을 학습

하는 것에 대해 일종의 혼란과 긍정이 공존하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통적인 도서관 현장 

내지는 업무만을 떠올리고 진학한 많은 학생들

이 교수자들이 사서만을 최우선 직업이라고 강

조하지 않을뿐더러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진로

를 제시하고 다양한 교과과정이 마련되어 가르

치고 있는 것에 환영과 혼란이라는 양가감정을 

드러냈다. 즉, 기대와 달라 혼란과 우려를 표하

는 것과 동시에 다양한 직업의 선택을 가정해 

볼 수 있다는 것에 기대감을 표했다. 

이 양가감정 중에서도 특히 부정적인 감정인 

혼란과 우려를 유발하는 주원인에는 단지 기대

했던 바와 달랐다는 것 그 이면에 현재 다양한 

직업적 선택과 교육과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 문제점도 포함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신입생 

시기의 혼란을 거쳐 본격적으로 2학년 때부터

는 전공 교과에 대한 학점 이수가 많아지고 다

양해지는 것은 환영하나, 실제로는 직업적인 진

로와 교과들 간의 구체적인 로드맵(roadmap)

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였고 혼

란이 대부분이었다. 즉, 많은 교과목을 수강하

는 가운데 어떠한 교과목들을 이수하고 활동을 

경험해야 특정 직업군, 이를테면 사서, 사서교

사, 기록관리사, 시스템개발자 등으로의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가장 큰 혼란의 근원이자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문헌정보학과는 도서관 

관련 공부라서 컴퓨터 같은 건 안 한다고 그래서 

왔는데, 1학년 때부터 뭐 그런 거 듣고 그러는데, 

하나도 모르겠고... 근데, 선배들 말로는 요즘엔 

개발자로도 취업할 수 있으니까 잘 들어야 한다

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뭘 들어야 할지 모르겠

더라구요. (연구 참여자 6)

저는 IT 기획 분야 쪽으로 진로를 정했거든요. 

콘텐츠 기획도 하고 서비스 기획도 하는 기획자

요. 반드시 문헌정보학 전공해서 사서 한다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저한테는, IT 쪽이 더 맞는 

것 같아서 수업도 다른 학과 수업 것도 듣고 

그랬는데, 음...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도서

관 실습 나가서 되게 어색했던 것 같아요. 저 

진로와 잘 안 맞고... 꼭 나가야 하는지도 모르겠

고... (연구 참여자 7)

4.2.2 도서관 봉사 및 관련 경험을 통한 진로 

설계의 구체화(B-2)

도서관 사서가 되는 것을 기본 전제로 입학

을 결정하고 진로 및 교과과목을 선택한 학생

들 대부분은 학기 중이나 방학 기간을 이용하

여 도서관 근로 및 봉사의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경험은 향후 취업에 충

분한 도움이 될 수 있고 때로는 필요하다고까

지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재학 중인 

학교의 도서관 관련 근로장학생의 자릿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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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한정적이고, 도서관 관련 아르바이트의 

경우, 학기중에는 학업으로 인해 지속하기 힘

들며 도서관 자원봉사의 경우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져 이력을 쌓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참여자 대부분 전공과 

관련한 봉사나 직업적 경험을 다양하고도 빈

번히 경험하기를 희망하지만, 현실적 여건은 

이를 충분히 지원해 줄 만큼의 체계적이고 조

직적인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불만으

로 표시했다. 

앞으로 도서관에서 일한다 생각하면 미리 관련 

일을 경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데, 막상 찾아보면, 거리도 있고, 그러니까... 일할 

데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3)

하고 싶기는 해요. 그래야 이력서 쓸 것들 생기거

든요. 교수님이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쓸 것들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막

상 찾아보면, 시간도 안 맞는 것 같고, 많이 없어

요. 또... 그게 도움이 되는지도 잘 모르는 것도 

있기도 하구요. (연구 참여자 4)

4.3 실습 전 준비과정 중에 경험하는 도전과 

성장(C)

4.3.1 도전 1: 실습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두려움(C-1) 

연구 참여자 대부분은 심리적으로 실습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현하였다. 반면, 

실습교육 수행 자체에 대한 긴장, 초조함의 경

우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기대를 하는 경우, 엄

밀히 말해 적극적 기대라기보다는 막연한 두려

움을 달리 표현하는 것에 불과했다. 이를테면, 

‘그래도 그동안 배운 것들이 있으니 도서관 현

장에 가보면 뭔가 다르긴 하겠지?’, ‘어떤 차이

가 있긴 할까?’와 같은 기대는 막연한 기대였

고, 우려나 걱정의 경우는 ‘교과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현장에 잘 적용해 볼 수 있을까?’, ‘못한

다고 혼나면 어쩌지?’와 같은 낮은 자신감 혹

은 자기효능감 결여와 연결된 부분이 대부분이

었다. 

 

제가 갔던 곳은 국가대표 도서관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배울 점이 많다고 해서 나름 경쟁률

도 있고 하다보니, 좀 부담이 많이 가는 편이었어

요. 다른 학교에서도 잘하는 학생들이 온다고 

하기도 해서 비교당할까 봐 많이 긴장되기도 했

고요. (연구 참여자 1)

저희가 간 곳은 대학 특수성이 있어서 도서관도 

그랬거든요. 저가 모르는 거가 많은데, 가서 잘 

못 하면 어쩌나? 그런 걱정을 했어요.... 좀 긴장

은 되더라고요. 제가 가는 곳에는 졸업한 선배님

도 계시다고 하니, 잘 보여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요... 뭐 물어보면 모르면 되게 창피할 거 같은 

거? (연구 참여자 3)

4.3.2 도전 2: 제한된 실습지 선택과 행정적 

지원의 미비(C-2)

연구 참여자들이 실습을 나가기 전 준비해

야 하는 과정은 먼저 실습지 선택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실습지 선택과 선정 후에는 

실습 직전 ‘실습 전 사전교육(오리엔테이션)’

이 진행된다. 이 외에도 교과과정을 통한 교육

을 통해 실습 전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 학과



282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9권 제4호 2018

에서 진행하는 이러한 준비과정 이외에도, 개

인적인 준비 과정이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그동안 배웠던 교과목을 다시금 살펴본다던가, 

실습을 위한 의복을 구매한다던가, 해당 실습

지의 위치나 특성을 미리 파악해 본다든가 하

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러한 준비들은 모두 실습에 대한 막연함과 두

려움 같은 문제를 일부 해소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습 전 가장 큰 문제점과 도전은 실

습지 선택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해당 학과에서

는 실습교육이 가능한 X개의 실습 기관들을 선

정하여 학생들에게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우선 

가능한 실습지가 다양하고도 많지 않음에 참여

자들은 큰 실망감을 표하였다. 또한, 실습지 선

정과정에서 여러 실습 기관들과 연락하고 조율

하는 과정에서 여타 행정적인 처리가 미흡하거

나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아쉬움으로 

지적하였다. 이를테면, 특정 기관의 경우 실습 

인원의 변동이 있거나, 일부 기관이 기관의 사

정으로 변동되는 등과 같은 상황에 유감을 표

시했고, 이에 실습지를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선택의 폭이 좁고 본인이 원치 않는 기관으로 

배치되는 것에 큰 혼란과 실망감을 표시했다. 

당연하게도 더 많이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기

관, 소위 실습교육이 잘 짜여 있고 앞선 참가자

들에 의해 평판이 좋은 실습 기관의 경우 선호

가 클 수밖에 없는데, 실습지 선택과 선정에 있

어서 현실적으로 많은 제한이 있었던 것 그리

고 어려운 선택 이후 여타 행정상의 문제로 번

복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 등은 실습을 앞둔 

학생들 입장에서는 큰 실망과 불만족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작년에 실습 나갔던 선배들이 그러더라구요. 어

디 어디는 배울만한 곳인데, 어디 어디는 절대 

가지 마라. 하아... 거기는 진짜 아닌 것 같다. 

그런데도 선택의 폭이 많지 않고 좋은 곳은 학생

들도 적게 받고 사람들이 몰리고... 그래서 그곳 

아니면 딱히 다른 곳도 마땅치 않고 해서... 그냥 

자폭하듯 갔어요. (연구 참여자 1)

4.3.3 사전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와 만족 

(C-3)

A 대학교 문헌정보학과에서는 실습 전 하루 

동안 총 8시간에 걸쳐 사전교육을 진행하여 학

생들의 실습 전 교육을 도운 바 있다. 연구 참여

자들은 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매우 긍

정적인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교육

의 내용 중 불필요한 부분이 다소 있는 것 같

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해 달라’,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이를테면 관종별로 다른 

교육 내용이었으면 좋겠다’와 같은 몇 가지 문

제점과 의견이 언급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대

체로 오리엔테이션을 비롯한 사전교육은 본격

적으로 도서관실습 교육을 수행하기 이전에 매

우 긍정적이고도 필요한 준비과정으로 평가되

었다. 

학과에서 진행했던 오리엔테이션은 꽤 좋았던 

것 같아요. 실습 가서 하는 업무야, 가면 알려주니

까 상관은 없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한다던가, 

기본적인 태도를 비롯한 뭐 그런 것들이요. 잘 

정리되서 전달이 된 거 같아요. 다만, 미래나, 

진로설정 같은 부분은 저희 학년에는 다소 좀 

불필요하지 않았는가 생각돼요. 저 같은 경우는 

사서를 하겠다는 생각이 변한 적이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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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 1)

4.4 실습 과정 중 경험한 도전과 성장(D)

4.4.1 실습 과정에 대한 의미부여: 경험 

자체의 만족과 의의(D-1)

연구참여자들의 실습교육 과정 중의 경험은 

대체로 만족스러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만족의 원인이 실습 과정 중 경험한 학습 내

용과 질에 대한 만족감은 아니었다. 대부분의 

학생은 실습 과정을 현장의 경험을 통한 성장

의 기회로 해석하고 있었고, 이 경우 실습을 한

다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 배운 이론을 현장에

서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습교육의 

의의를 높이 샀다. 즉, 실습교육에서의 경험의 

질과 내용의 만족도를 떠나, 이론으로 배운 내

용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신의 

활동이 현장에서 서비스로 바로 구현되고 있다

는 사실 확인하는 것만으로 실습교육에 큰 의

의를 두고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직접 상호대차를 나갔거든요... 상호대차가 뭔지

를 알았어도,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몰랐는

데, 직접 가서 책 갖고 오고 처리한 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연구 참여자 7)

저희가 1월에 실습을 갔잖아요. 어... 그 시기에 

봄에 하는 독서 관련 행사 진행 기획을 하더라구

요. 그래서 사서 선생님이 저희한테 정보원을 

주시고 도서를 선택하고 기획하는 그런 일을 해

보라고 했는데, 실제 진행되는 일을 하는 거다. 

생각하니까, 굉장히 뿌듯하더라구요. (연구 참

여자 3)

4.4.2 도전 1: 단순반복적인 업무 경험에서 

오는 불만과 실망 (D-2)

실습교육을 경험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큰 의의와 만족을 표시하는 듯하나, 세부적인 

업무 내용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큰 불만족을 

표시하였다. 실습교육 중 부과된 업무의 경우 

실제 사서의 다양한 업무에 비해 실습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업무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

다는 것이 모두 일치된 의견이었다. 이는 현장

의 업무를 짧은 실습 기간만의 경험을 통해 대

체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럴 수 있도록 사전에 

훈련이 되어 현장에 투입된 것이 아니었다. 이

와 같은 경우,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제한적인 

실습업무 이를테면, 바코드 부착이나 도서정리

가 대부분인 현 실습교육 내용에 큰 불만을 표

하였다. 단순 업무를 부과하지 않는 기관의 경

우라 하더라도 학생들의 학업 수준 및 경험의 

차이가 있고, 실습지마다 업무의 범위나 양과 

질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준과 기

관의 업무 내용을 모두 고려하여 실습지가 선

정되어 이들을 모두 만족시킨다는 것은 현실적

으로 어렵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전문도서관이라고 해서 많은 것을 배울 줄 알았

어요. 그래서 신청한 것도 있고, 제가 전문도서관

에서 앞으로 일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막상 가보

니까, 먼저 다른 학교에서 온 학생들이 일을 다 

하고 있더라구요. 어... 그래서 뭐랄까 업무에 

대한 부분은 많이 못 배우지 않았나... (연구 참여

자 2)

저는 공공도서관을 갔는데, 제가 공익생활을 거

기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공익생활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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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한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바쁜 기간인지 다

들 실습생들한테는 신경을 거의 안 쓰시더라구

요. 그냥 무보수로 일한 느낌? (연구 참여자 6)

솔직히 배운 것도 없는 것 같고요. 잘 가르쳐 

주시기는 했는데, 단순반복적인 일만 하고... (연

구 참여자 8)

4.4.3 도전 2: 커뮤니케이션의 부재와 두려움 

(D-3)

대부분의 실습생은 도서관 조직문화에 초기 

적응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이것을 ‘어

색함’이라는 말로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직업교육에 흔히 있는 멘토와 멘티 혹은 슈퍼

바이저와 관계에서 오는 많은 대화와 교류 속

에서 실습의 경험이 일어나지 못했다는 것에서 

이들은 그 원인을 찾고 있었다. 즉, 실습교육을 

주도하는 실무자인 사서들이 각자의 바쁜 업무

로 인해 서로 간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어색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에 대한 불

만을 토로하였다. 다른 한 축으로는 실습 참여

자 당사자들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부재와 자

기효능감의 결여로 인해 어떻게 그 조직 분위

기에서 질문하고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것인지

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또 다른 원인으로 꼽

고 있었다.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재와 두려움은 

이용자와의 관계에서도 드러났다. 대부분의 참

여자는 실습지에 가면 수업 시간에 배운 참고

봉사 업무를 직접 수행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

는 막연한 기대와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그러

나, 현실에서는 이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경험

이 거의 전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용

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필요로 하는 실습업무 

내용이 부과되지 않았다는 것에서 원인을 찾고 

있었다. 이들은 실상, 이용자들과 대면하여 커

뮤니케이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이

들과 만나 직면하고 대화할 기회를 얻고 극복

하고픈 양가감정이 공존했지만, 이런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현실에 대해 더 큰 실망감을 표

하였다. 

일반적인 직장의 모습 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던 그런 회사의 모습은 좀 

뭐랄까 활발하고, 활기차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런 모습인 것 같았는데, 도서관은 안 그런 것 

같더라구요. 그냥 조용한데, 그게 도서관의 특성

인거 같기두 하고, 헌데, 그게 너무 어색한 거에

요. 분위기가 너무 조용하다 보니, 모르는 걸 

물어보기도 꺼려지기도 하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구요. (연구 참여자 4)

저는 공공도서관이긴 했는데, (이용자와) 제가 

직접 대면할 일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솔직

히 직접 만나고 많이 해보고는 싶기도 했는데 

또 두렵고 부끄럽기도 하고... (연구 참여자 6)

4.4.4 사서상 형성의 구체화 과정(D-4)

연구 참여자들은 도서관실습교육을 받기 전

까지 부재했던 사서상에 대한 인식이 실습교육

을 통해 형성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들은 성장 

과정 중 도서관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큰 호의

를 가지고 많은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실상은 

사서로부터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아 본 경험이 

없는 까닭에 구체적인 사서상을 갖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실습 기간 중 형성된 사서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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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 혹은 ‘호감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수업 시간에서 배웠던 교과서적인 이상적

인 이미지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업무 현장에

서 실제 업무 진행하는 모습을 통해 더욱 구체

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이미지는 대부분 업

무처리 과정에 형성된 것 이외의 개인적 성격

이나 외적 요소들에서 이미지 형성이 기인하였

다고 밝혔다. 이것에는 ‘인간적인 매력’, ‘카리

스마’와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연구 참

여자들은 실습 기간 중 사서들과 함께 협업하

거나 업무를 분담하는 과정 중 생기는 이미지 

즉 업무처리 과정과 능력에 기반한 사서상을 

경험하고 형성할 기회가 없었음을 또 다른 아

쉬움으로 지적하였다. 

그런 거죠. 사실, 학생 때도 그렇게 많이 접할 

일은 없었거든요. 공공도서관도 그랬고, 학교도 

그렇고, 직접적으로 만날 기회가 없었으니까요, 

그냥 수업에서 언급된 정도? 그 정도였죠. 딱 그 

정도? 그런데 직접 현장에서 보니까, 업무 말고도 

배울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친절하시기도 하고, 

카리스마도 있으시고... (연구 참여자 1)

4.4.5 갈등, 성장, 노력의 필요성에 대한 

수동적 대처(D-5)

연구 참여자들은 도서관실습 교육과정에서 경

험 그 자체로 인해 만족을 표하긴 했지만, 한편

으로는 본인들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심리적으

로 두려움을 자주 드러냈다. 그러나, 이 두려움

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적인 노력의 필요성은 

언급하지만 수동적인 대응 태도로 일관하였다. 

즉, 실습 기간 중 얻게 된 내적 갈등과 문제, 자

아 인식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안

을 찾거나 조언을 구하기보다는 단순한 불만을 

토로하거나 현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표하

고 회피하는 등 수동적으로 태도로 문제를 대

처하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처음에는 간단한 업무여서, 이 정도면 충분히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 이건 

잘 모르겠는데... 생각도 들더라구요.....처음 물

어보기가 좀 힘들었죠. 너무 쉬운걸 물어보는 

거라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많이 주저했어요. 

(연구 참여자 3)

4.5 실습 후 경험과 평가(E)

4.5.1 실습기간 및 횟수의 부족(E-1)

실습교육 후 전체 평가에 있어 실습 과정의 

경험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판단하였지만, 실습 

기간이 짧고, 한편으로는 무언가 더 경험하고 

배우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 등을 지

적하였다. 좋은 학습의 경험은 반복하고 강화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는데, 이는 실습 기간을 

늘리거나 실습의 횟수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는 다양한 차원과 방식으로 학과 차원에서 고

려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으로 인식되었다. 

실습 기간을 3주 정도라고 들었을 때는 짧지 

않겠는데? 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해본 적이 없

는 일이니 감도 안 잡히기도 했구요. 하지만 막상 

가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는 줄 몰랐거든

요. 너무 아쉽기도 하고, 좀 배울만하다 싶었는데, 

끝나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한번 더 했으면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연구 참여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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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좋긴 했는데, 한번으로는 부족하단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실습을 한번 더 나가

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좀 더 많이 배우고, 

익숙해지지 않을까요? (연구 참여자 3)

4.5.2 관계 형성과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인식(E-2) 

A 대학의 경우 실습지 선정과 배정에 있어 

한 기관당 2인 이상의 실습 인원이 기본적으로 

배정되다 보니, 평소 친한 학우들과 같이 신청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경우 실습 현장에

서도 큰 어려움 없이 동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다. 특히나 낯선 실습지

에서 서로 믿고 의지하는 관계가 형성되었기에 

실습교육의 효과에 도움이 되었음을 증언하는

바, 자신이 선호하는 기관에 대해 독자적으로 

가는 것 이상으로 2인 이상으로 실습교육을 받

는 효과와 효율을 언급하였다. 다만, 일부 실습

지의 경우 많은 인원이 몰리게 되고, 그중 일부 

인원이 주어진 업무를 제대로 완수하지 않음으

로 인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일

도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실습생들

과 대화로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것에 어려움을 

표현했고 이것은 사서와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사서와의 커뮤니케이션

뿐만 아니라 같은 동료 및 이용자와의 커뮤니

케이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실습과정에서 경험한 부분(앞 절의 ‘(3)

도전2: 커뮤니케이션의 부재와 두려움(D-3)’ 

참조)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친한 친구들하고 있으니까 확실히 의지가 되더

라구요. 항상 같이 같은 업무를 한 건 아니고, 

다른 걸 하긴 했는데, 그래도 같이 도서관 오고, 

갈 때도 같이 가고 그러니까 좋더라구요. 같은데 

안 왔으면 좀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연구 참여자 3)

사서 선생님들이 각자 하는 일만 하는 것 같아서, 

말 걸기도 어렵고 다소 딱딱한 것 같은 느낌? 

어색한 기류 그런 게 있더라구요. 그 분위기를 

깨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구요...참고

봉사와 같은 업무는 글쎄요....제가 못봐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잘 안 보이는 거에요. 몇 번 

보기는 했는데, 아...사서선생님이 엄청 자세히 

알려주시기는 하는 것 같더라구요. 다만, 제가 

도서관 현장에 있는데, 만약 누가 와서 물어본다

면? 배운 데로 하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정보나 지식이야 전달하겠죠. 근데, 그런 건 안 

배우잖아요. 사람 대하는 방법? (연구 참여자 6)

4.5.3 도서관과 사서의 이미지 제고(E-3)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도서관에 대한 이미지와 

그 의미는 연구 참여자 모두 실습교육 전이나 

그 이후나 큰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도서관의 의미와 이미지에 본인의 

현재 고민을 투영시켜서 판단하고자 하는 시도

가 실습 이후 달라진 부분이라고 밝혔다. 즉, 본

격적으로 졸업 후 진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도서관을 자신의 미래직업과 연결하고 투영해

서 보는데, 성장 과정 중 단순히 오래 머물렀던 

호감 가는 물리적 장소를 넘어 구체적으로 미

래에 일할 근무지로 연결시켜 그 의미를 보다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도서관의 이미

지가 이전에 가졌던 호감 가는 안정적인 그리

고 자신의 성격과 잘 어울리는 물리적 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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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의미에서 변한 것은 아니었다.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힘든 것도 사실

이고, 취업 어렵죠. 그런데도 전 도서관에서 일하

는 거, 이게 적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해야죠. (연구 참여자 2)

역시 제가 있어야 할 곳은 도서관인 거 같아요. 

그런데, 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그래도 

한번 해봤는데, 잘하겠죠? (연구 참여자 4)

4.5.4 미비한 후속 교육에 대한 불만과 필요 

(E-4) 

연구 참여자들은 실습 후 후속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학습 열

망이라기보다는 취업을 앞두고 있는 시기와 맞

물려 후속 교육을 통해서 취업 준비 도움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기대감의 반영이었

다. 또한, 실습 기간 동안 작성한 실습일지를 제

출해도 단순히 학점을 위한 인증에 지나지 않

았고 자신들의 저널기술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지극히 제한적일 뿐 아니라, 어

떤 부분에서 자신이 잘하고 부족한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불만도 토로하였다. 아울러 실습

교육 직후 시작되는 4학년 1학기의 교과 내용

들 또한 실습기간의 경험을 강화하고 학습을 

심화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결과적으로 실습의 경험이 단절되는 요인으로 

평가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진로나 취

업에 대한 준비, 이를테면 사서직 공무원 시험

을 준비해야 하는데 실습교육 이후 이를 위한 

구체적인 안내와 교육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점

도 후속 교육의 미비의 한 예로 꼽았다.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실습 기억, 오래 안 간다구 

그러는 거에요. 정말 좋았는데, 발표회까지? 그

때까지가 전부이고, 도서관 쪽 취업하는 거 아니

면, 그냥 갔다 왔다는 기억? 그정도에서 끝난다

는 거에요. 그래서 에이. 설마 그럴까? 그랬는데, 

진짜 갔다 와서 발표회하고 끝나고 얼마 지나니

까, 벌써 가물가물한거에요...실습 이후 그것을 

살려서 계속 공부할 수 있고 보충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좋겠어요. (연구 참여자 2)

나름 중요한 내용들을 배운 것 같은데, 시간 지나

면 잊어먹는 게 너무 아쉽더라구요. 그래서 궁금

한 것들을 교수님한테 여쭤봤는데요, 아무래도 

또 현장하고 이론은 다르니까,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구요. 차라리 1학기 때에 관련한 

수업이 있어서 연속적으로 더 배우면 어떨까? 

란 생각도 들었어요. (연구 참여자 5)

4.5.5 진로의 확신과 재설정 그리고 계속되는 

미래에 대한 불안(E-5)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실습 과정을 

통해 여전히 진로에 대한 확실한, 이를테면 소

명을 느꼈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또 다른 일

부 참여자들은 다른 진로를 생각해 봐야겠다고 

언급한 경우도 있었고 아직도 그 어떤 것도 확

신할 수 없어 여전히 계속적으로 걱정과 우려

를 표하는 그룹도 있었다. 그러나, 세 그룹 모두 

미래에 대한 큰 불안과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즉 문제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안과 조

언을 간구하기보다는 단순한 우려와 걱정 혹은 

자신감 결여와 의기소침을 표하며 수동적인 대

응 방식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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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다녀와서도 잘 모르겠어요. 사서직 공무원 

시험 보고 안 되면 또 일 년이고, 그럴 자신이 

없어요. 그렇긴 한데, 도서관에서 일하는 건 나쁘

지는 않고... (연구 참여자 2)

제가 뭘 잘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연구 

참여자 6)

5. 결 론 

5.1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A 대학 문헌정보학과 4학년 학생

들, 즉 예비사서들이 도서관실습 교육과정을 체

험하면서 느꼈던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심층적

으로 이해하고, 이들의 경험의 구성요소와 환경

적 정황들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도서관실습 교육을 마친 예비사서들을 연

구참여자로 선정하여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고, 

수집된 면담내용을 Giorgi의 현상학적 기술방

법에 의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예비

사서들의 실습에 대한 경험 구성 요소는 5가지 

구성요소와 17가지 하부내용으로 구성되었고, 

그 주요 내용은 ‘도서관 및 사서에 대한 인식형

성과정’, ‘진로 설계의 구체화 과정과 도전’, ‘실

습 전 준비과정 중 경험한 도전과 성장’, ‘실습과

정 중 경험한 도전과 성장’ 그리고 ‘실습 후 경험

과 평가’로 요약되었다. 이것은 또한 처음 연구

를 시작하며 제기했던 질문(2.1 연구문제), ‘예

비사서들의 실습 교육경험은 무엇이고 그 현상 

내면에 자리한 의미는 무엇이며, 그 경험구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그림 

1>과 같이 시공간을 통해 표출된 경험의 연속

과정의 일환으로 정리․요약할 수 있다.

나아가, 예비사서들이 도서관실습 교육과정

에서 경험한 경험내용과 경험구조는 문헌정보

학 교과과정과 도서관실습 교육의 방향과 방법

을 재구상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 내용을 바탕으

<그림 1> 예비사서들의 도서관실습 교육경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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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문헌정보학과 교과과정 및 도서관실습 교육

의 구성과 운영과정에 대해 제언하는 바는 다

음과 같다.

첫째, 문헌정보학을 이수한 학생들이 진로를 

구상하는 데 있어 도서관 사서직 이외에도 다

양한 직업군으로의 진로가 가능한바, 각 직업

군에 맞는 보다 구체화된 교과과정의 개편과 

그에 맞는 도서관실습 교육과정의 세분화가 필

요하다. 연구 참여자들은 실습 전반에 걸친 그

들의 경험을 대체로 만족스럽다고 언급하였다

(D-1). 이는 이미 성장 및 교육 과정에서 도서

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었고(A-1, A-2), 이로 인한 전공의 선택, 진

로 결정과 같은 일련의 경험들이 실습기간의 

경험을 긍정적인 면으로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었다(D-1). 하지만 이들의 연이은 경험 

구조를 분석해 보면 대학에서의 교과과정은 이

들의 진로 설계와 구체화에 있어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B-1). 왜냐하면 비

록 성장 과정에서 도서관이 긍정적인 인식으로 

작용되어 전공 선택까지 하였더라도(A-1, A-2), 

이것이 더 구체화되고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체

계적인 교과과정의 제시와 지도가 필요하기 때

문이다(B-1, B-2).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학과나 교수자는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교과과정의 개편과 각 

교과목들 간의 새로운 로드맵(roadmap)을 제

시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사서, 사

서교사, 기록관리자, 프로그램 및 시스템 개발

자를 희망하는 학생들 각각에 대해 이들의 진

로를 예상하여 수강해야 할 과목들의 순서 즉 

로드맵 혹은 맞춤형 트랙(track)이 보다 명확

하게 제시되어야 하고, 이에 걸맞은 실습 기관

과 실습 교육과정 또한 보다 다양하게 그러나 

구체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제안될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학과에서는 기존의 도서관 이외

에도 기록관 및 각종 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실

습 기관으로 개발하고 발굴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예비사서들의 자기효능감을 비롯한 자

아 성찰 및 자기계발을 위한 내적 능력을 강화

하고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사전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실습 과정 전반의 경험은 외

부적으로는 ‘성장과 도전’이라 표현할 수 있었

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이 성장과 도전의 기회

인 실습교육에 대해 ‘막연한 기대와 불안’과 ‘두

려움’에 많은 부분이 잠식되어 있다는 점(C-1, 

D-3) 그리고 실습교육 이후에도 여전히 진로 

설정와 학습과정에 대해 회의적이고 막연한 불

안감으로 고통하고 있다(E-5)는 사실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실습경험과 관련하여 ‘가

슴이 벅차고’, ‘인생의 기회’, ‘고무된 감정’으로 

언급되기도 하였지만(D-1), 극히 일부 참여자

들에 불과했다. 이러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

은 주어진 기회와 문제 앞에서 매우 소극적인 

대응 자세를 보였고(D-5), 이는 아무리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탁월하다 하더라도 교육적 효과

와 효율을 저하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

될 수밖에 없다. 특히나 낮은 자존감과 자기효

능감으로 인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

이는 학생들의 경우 현장에서의 다양한 도전과 

문제에 대해서도 수동적인 반응과 대처방식을 

보여 주었고(D-3, D-5, E-2) 실습교육 이후에

도 여전히 진로에 대해 불안과 깊은 회의감을 

호소하고 있었다(E-5). 이러한 문제는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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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의 도서관 실습과정에 대한 다각도의 동

기부여를 주지 않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내

적 요인을 강화할 교육적인 내용이 사전에 고

려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습참가자가 도서관실습 교육에의 

참여를 통해 얻게 될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함으로 

이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내적 

요인의 강화를 위해 ‘자아 성찰과 자기계발’이

라는 교육영역을 비교과과정으로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다(권선영, 구정화 

2018). 다시 말해, 자아 성찰을 통한 ‘내적 능력 

강화’가 필요하며 이는 ‘자아 성찰과 자기계발’

이라는 교육(항목)을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김문영 1999; 김옥진, 이재창 2007). 

이뿐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상호

관계성을 촉진하여 대인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

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사전교육의 강화

도 필요하다. 실습 학생들의 경우 사서 및 이용

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가 많았고(D-3, E-2) 이 점을 고려하여 비교과

과정의 일환으로 인간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교육과정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

엇보다 도서관 사서를 비롯한 정보전문가는 근

본적으로 ‘서비스’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임을 

잊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도서관실습 교육과정 중 경험하게 되

는 업무 내용의 내실화와 표준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 참가자들은 도서관실습 교육과정을 현

장 경험을 통한 성장의 기회로 여기는 경향이 

있고, 이 경우 실습을 한다는 것은 학교 현장에

서 배운 이론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다는 점

만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D-1). 그러나, 실제 도서관 현장에

서는 단순하고도 반복적인 도서관 업무를 이들

에게 부과해 왔고, 형식적인 실습일지 작성을 

요구하는 부분에서 예비사서들은 큰 불만과 실

망을 표하고 있었다(D-2). 그러나, 실습 기관

의 도서관실무자 입장에서는 실습생들의 수준

을 고려하여 업무를 부여하는 일이 쉽지 않다

는 점과 중요하고도 전문적인 일들은 단순히 

1-2주 만의 실습 경험만으로 능숙하게 처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가장 쉽고

도 합리적인 방법의 하나로 바코드 부착 및 도

서정리와 같은 도서관의 ‘반복적이거나 단순한 

업무’를 실습생들에게 부과할 수밖에 없음을 

호소해 왔다(유사라 2014; 차성종 2017). 

이런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

로 도서관실습 교육과정 중에 수행하고 경험

되어야 하는 기본 업무에 대한 제시가 도서관 

측에서 선행할 것을 제안한다. 이것이 어렵다

면 적어도 실습지별로 실습기간 동안의 교육

시킬 업무를 명확히 정하고 실습 커리큘럼을 

개발․구비하여 사전에 제시해 주어야 할 것

이다. 면담 결과, 극히 일부 실습지를 제외하

고는 실습 기간동안 어떠한 업무를 경험하게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실습교육이 이

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실습내용 및 

기본업무의 표준화와 사전 제시가 쉽지 않다

면, 적어도 국가직무 능력표준(NCS)의 능력 

단위를 고려하여 예비사서들에게 업무를 부여

하고 수준을 설정하여 제시하는 것도 한 대안

이라 볼 수 있다(차성종 2016). 이 경우, 적어

도 실습을 나가기 전 예비사서 개인적으로 그

리고 학과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업무 수준과 

준비를 갖추어서 현장에 나가야 하는지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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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실습교육 준비와 실습교육 내용에 내실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실습 시기와 횟수에 대한 재고뿐 아니

라 실습교육을 보다 탄력적이고도 다양하게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실

습 교육에 대한 주요 불만으로 실습지 선정이 

제한적이고도 자유롭지 못하며(C-2) 도서관 

실습 기간이 다소 짧고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

을 꼽았다(E-1). 기존의 실습교육 횟수나 기

간을 늘리거나, 다양한 구성과 방법으로 실습

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 3-4주 동안의 

실습 기간과 일회성의 실습경험은 그 실습교

육과 연계하여 무언가 더 심화한 학습을 기획

하고 커리어를 개발해 나가는 데 있어 부족하

다는 의견을 고려할 때, 좋은 학습경험은 재반

복하고 강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즉, 실습 기

간을 늘리거나, 실습의 횟수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학과차원에서 보다 다양하게 그리고 

유연하고도 탄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분명 사서를 비롯한 정보전문가는 전문직이며 

전문직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통한 

경험이 축적되어야 한다. 물론 실습은 앞으로 

현장에서의 경험에 비하면 아주 미약할 수 있

지만 적어도 좋은 경험의 반복을 통해 충분한 

자질을 검증할 기회는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실습교육의 연속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즉 도서관실습 교육 이후의 후속 과정

(follow-up)이 없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현재 실습 후 

교육과정으로 실습일지의 제출과 실습 발표회 

시간을 통해 실습교육 참여자들의 실습 경험을 

재생하기도 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게 하

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들에게 실습교육의 경

험을 강화하는 후속 교육과정이 보다 구체적이

고도 체계적으로 제시되지 못했다는 것은 아쉬

운 점이다(E-4). 만약 도서관계로의 진로 설계

를 더욱 구체화하고 싶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도서관 진출에 더욱 지원을 강화해 줄 교과 내

용과 프로그램으로의 안내가 필요하고, 도서관

실습 교육 이후 도서관 외 다른 분야의 진로 설

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설계와 구성

을 이어가는 프로그램과 지도가 마땅할 것이다. 

실습 전 사전교육의 필요성만큼이나, 실습 후 

후속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 또한 보완되

고 강화되어야 영역이다. 

요약하자면, 도서관실습 교육과정은 형식적

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실습교육 커

리큘럼은 문헌정보학계와 도서관 현장 모두 합

심하여 구체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제

시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실습 기간과 

실습 기관 계발에 대한 대안적인 논의는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학과에서는 실습

교육 이전에 학생들의 선행학습이 충분히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와 교육을 실시하고, 

예비사서들이 자신의 미래와 직업개발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

록 내․외적 동기부여와 힘을 기를 수 있는 비

교과 교육과정 내용들을 기획하여 이들을 도와

야 할 것이다. 나아가 다양한 직업적 진로영역

에 대해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교과과정 이수 

로드맵 혹은 직업별(트랙별) 교과과정에 대한 

지도가 보다 체계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실습교육 이후의 후속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개발로 실습경험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심화학습 및 커리어 개발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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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성공적

이고도 효과적인 실습교육은 실습참가자들의 

진로를 구체화시키는 교과과정을 바탕으로 실

습 과정을 통해 능력을 검증받고, 미래의 계획

을 확고히 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5.2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본 연구는 실습참가자들 즉 교육수요자들이 

도서관실습 교육과정 중에 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을 기술하고 그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이

해하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전 연구가 도서

관실습 교육에 대한 경험 이면의 맥락과 전체 

상황에서 경험의 의미를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

계를 극복하고자, 예비사서들이 실습 기간 동

안 체험한 경험을 종합적이고도 깊이 있게 기

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습교육의 개선점을 제

안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가 있으나, 몇 가

지 한계가 있다. 첫째, 이 연구 결과에서 나온 특

성들과 결과들이 모든 예비사서들의 경험과 의

미형성 과정이라고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

다. 물론, 질적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일반화를 

통한 예측이 아니라, 소수 그룹의 주관적 경험과 

보이는 현상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함이다

(Patton 1990).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시간

과 공간에서의 표본들의 경험과 그 결과가 서로 

비교․분석되는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을 도

입하여 이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

가 있다. 그러므로, 계속되는 후속연구들을 통

해 다른 유사 혹은 특이 집단들(예, 다른 지역/

학교들의 예비사서들의 경험, 예비교사/간호사

들의 실습경험, 다른 전공 인턴십 지원 학생들

의 경험 등)의 경험과 특성(idiosyncrasies of 

specific groups)들이 심도깊게 기술되어 이해

될 뿐 아니라, 상호 특성들이 서로 비교되는 과정

에서 고유하고도 독특한 특성이 유발되는 사회

구조와 맥락들이 분석될 필요가 있다(Silverman 

2005).

둘째, 본 연구가 기록하고 분석한 경험은 철

저히 수요자 입장에서의 경험에 국한된 것이다. 

이들을 교육한 실습지도자 즉 교육공급자인 사

서는 3~4주간 동안 이들을 훈련하고 교육하

는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했는지에 대한 기술과 

그에 따른 분석이 필요하다. 이 경험에 대한 이

해가 선행될 때 즉, 양측의 경험을 모두 종합하

여 이해할 때 보다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인 도

서관실습 교육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 도서관실습 교육의 내용을 분석

하는 과정에서 각 관종별, 주제별, 지역별, 이

용자별, 기능별로 특성화된 상황과 맥락에 대

한 기술과 분석 없이 일반적인 도서관을 대상

으로 경험을 기술하고 분석하였다는 것에 한계

가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으

로 각 관종별 도서관과 그 상황과 맥락들이 기

술되고 그 위에 도서관실습의 경험을 총체적으

로 기록하고 분석하는 연구가 계속 진행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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